
□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FTA 활용 및 원산지 관리 능력을 향상

시키기 위한 ‘수출물품 FTA 원산지 사전확인’ 희망 사업자를 

모집한다고 밝혔다.

 ㅇ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출기업은 19일까지 각 지역 

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(연락처 붙임 참조)에 문의하여 

신청할 수 있다. 

 ㅇ 관세청은 상대적으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

우선적으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.

□ 원산지 사전확인은 우리 기업이 FTA 특혜를 적용받아 수출한 

상품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원산지의 적정

성을 세관이 미리 확인함으로써, FTA를 보다 안정적으로

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.

□ FTA를 활용하는 수출기업은 관세절감에 따른 수출경쟁력을

확보하기 위해서는,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

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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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하지만, 많은 중소기업이 원산지검증 경험 및 FTA 관련

지식이 부족하여 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

실정이다.

 ㅇ 수출물품이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

못하는 경우 상대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

못하며, 우리 기업에게는 상대국 수입자의 손해배상 청구, 무역

거래 단절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.

 ㅇ 특히, 최근 미국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물품에

대하여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등 한-중 연결공정 제품을 수출

하는 우리 기업의 원산지 관리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다.

 ㅇ 만약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된 원료 또는 중간재로 국내에서 완

제품을 제조하여 미국에 수출한 물품의 한국산 원산지를 미국 

세관당국에 인정받지 못한다면 고세율(최대 25%)의 관세를 

부담해야 한다. 

□ 관세청은 참여 기업에 대해서는 지역 본부세관의 FTA 

전문가가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적정성, 

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점검하는 한편, 

 ㅇ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방법, 체약상대국의 검증시 대응요령

등을 함께 안내함으로써, 기업이 수출물품의 원산지 불확

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FTA 특혜를 누릴 수 있

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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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붙 임> 전국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연락처

담당 부서 연락처

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☎ 032-452-3631

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☎ 02-510-1371

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☎ 051-620-6951

대구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☎ 053-230-5181

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☎ 062-975-8191


